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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NIA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협약 체
결

[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심심이주식회사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에서 대화형
인공지능의 윤리 검증을 돕는 데이터셋 구축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이 추진
하는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은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의 핵심 사업이다.

심심이는 ‘텍스트 윤리검증 데이터’ 구축 수행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심심이는 이번 사업에 참
여하기 위해 데이터 구축 및 AI 기술 개발, 인문학 등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5개 기관과 컨소시엄
을 구성하여 데이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 결과 자유 공모 분야에 선정되어 7개월 간 19억 원을 지
원받으며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심심이 컨소시엄 참여기관은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단장 이찬규 교수) △서울교육대학교
AI윤리인증교육연구센터(센터장 변순용 교수)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 △더아이엠씨(대표
전채남) △바이칼AI(대표 윤기현)다.

심심이 컨소시엄은 이번 데이터 구축을 통해 챗봇 등 대화형 AI가 사람과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대
화 시나리오부터 서술형 텍스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윤리성을 검증하거나 비도
덕적 텍스트의 구조를 밝히는 등 AI 윤리 데이터 구축을 선도하며 글로벌 표준을 이끌어 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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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심이 최정회 대표는 “심심이는 오래 전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AI 윤리 문제에 부딪히
며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안전성, 즉 윤리 문제 해결이 절실한 점을 깨닫고 지난 3~4년간 집
중적으로 투자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로부터 AI 윤리 실천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인정
받은 셈이어서 의미가 크며, 향후 챗봇 등 대화형 AI 개발자들이 윤리 문제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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